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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로마 12,10) 
  
이번 달 생활말씀은 바오로 사도가 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발췌했는데 이 서간은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한 구절로 가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 주신 그 사랑이 
넘치고 있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내어 주는 사랑이며,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사랑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한 단어에 담고 있는 ‘필로스토르고스philo-storgos’라는 
그리스어 합성어를 사용합니다. 이 합성어는 가족적인 사랑과 친구들 사이의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켜 주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형제애의 측면과 상호성의 측면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서간에 쓴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되기에(로마 12,5 참조)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이고, 그들이 지닌 유일한 빚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로마 13,8 참조) 그들은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웁니다.(로마 12,15 참조) 그들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며,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습니다.(로마 14,13 참조)  

우리는 각자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인 이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져오신 사랑의 법을 생생히 증명하는 몫을 합니다. 그 
사랑은 서로 목숨을 줄 정도에 이를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수천 가지 
색채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사랑이며, 다른 사람의 선익과 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형제들로 하여금 충만한 자아실현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형제들 각자가 앞다투어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해 
줍니다. 또한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문화적 삶의 차원에서나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의무 차원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지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당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전파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필라델피아filadelfia’라고 불렀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형제적 사랑’을 뜻합니다. 그 시대의 세속 문학에서는 이 용어를 
혈연관계인 형제간의 우애를 일컫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형제애)’라는 말을 형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에게는 결코 쓰지 
않았는데,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1)  

“많은 젊은이가 더욱 깊고, 더욱 진실되며, 더욱 참 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간의 사랑은 형제적 사랑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사랑이었습니다.2)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그 서로 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려는 공동체들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이들과 
구별시켜 주는 특징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곧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활동하는 환경의 여러 현실적 도전들을 기꺼이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국적의 세르비아 사람인 J.K.는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데, 드디어 
주택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 주택을 혼자서 손볼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 포콜라레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포콜라레의 대중운동인)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Youth for a United World’에서 제안한 
‘#데어투케어daretocare3) 프로젝트’가 작동한 것 입니다.  

J.K.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치 서로 경쟁하듯 즉시 연대의 
손길들이 도달한 것에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우리는 3일 만에 지붕을 새로 올리고, 
흙과 짚으로 되어 있던 천장을 석고 보드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체코 공화국의 몇몇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거리를 뛰어넘어 확장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4)  

 

파트리치아 마촐라 포콜라레운동 총본부 「생활말씀」 편집위원 

 

각주:  1) 끼아라 루빅, 『젠들과의 대화Colloqui con i gen』, 치타누오바Città Nuova 출판사, 로마 1999년, 58쪽.  

2) Ibid. (같은 책)  

3)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과감히 나서는 것’이란 의미.  

4) 웹사이트 www.unitedworldproject.org에 게재된 「세르비아: 집이 되어 주기 위해 집 한 채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발췌해 생활말씀에 맞게 재편집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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